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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관표 이용 시 유의사항 】

1. 산업연관표 개요

□ 산업연관표는 투입산출표, 공급표 및 사용표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내역(소비, 투자, 수출 등)을 행렬 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경제구조 및 생산, 고용 등의 산업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ㅇ 동 자료의 통계값은 당해년도 가격 기준으로 증감률 등 해석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상위 부문 숫자가 하위 부문의 합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연관표의 이용

□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는 202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를 기준년표로 설정 후
간접 추계 방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s://ecos.bok.or.kr)의 “통계검색”을 통해 아래의 통계 분류 항목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고용표 공표(‘24.6월)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5-2019년 고용표를
개편된 2020년 고용표 작성기준*에 따라 재작성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하향 조정(40→36시간)하고 군인의 포괄범위를 확대(사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추가)함으로써 고용여건의 변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
하고 SNA 정합성을 제고

분류 항목 통계표 명칭

2.2. 
산업연관표

2.2.1. 
2020년 실측표 기준

2024 연장표

투입산출표
(생산자가격)

통합대/중/소분류,
기본부문

공급표
(기초가격) 통합대/중분류

사용표
(구매자가격) 통합대/중분류

고용표 통합대/중/소분류

2.2.2. 
2015년 실측표 기준

2015-2019 
연장표 고용표 통합대/중/소분류

https://ecos.bok.or.kr


【 요 약 】

 (수출 비중↑) 2024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반도체) 수출이 큰 폭 증가
하면서 총수요 및 최종수요에서 수출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상승

* 총수요: ’23년 14.7%→ ’24년 16.1%, 최종수요: 29.4%→ 31.8%

￭또한 수출률(수출/총산출, 17.3%→ 19.0%)이 증가하고 대외거래 비중([수출+수입]/

총공급, 29.6%→ 31.1%)도 확대

 (부가가치율↑ 및 수입의존도↓) 2024년 수출 공산품 영업잉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율*(’22년: 40.1%→ ’23년:41.2%→ ’24년:42.0%)이 2년 연속 상승

￭수입의존도**( 14.9%→ 13.6%→ 13.3%)는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하락 지속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투입 ** 수입의존도 : 수입 중간재 투입 ÷ 총투입

￭한편, 2024년 전체 부가가치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25.0%→ 26.0%)은
상승, 서비스업 비중(65.4%→ 64.1%)은 하락 전환

 (중간재 중 서비스 비중↑) 2024년 도소매 및 운송, 생산자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 비중(33.0%→ 35.4%→ 36.4%)이 상승
지속

*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 (수출 유발 비중*↑) 2024년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유발된 생산(32.7%→

35.1%), 부가가치(25.4%→ 28.2%), 취업자수(20.7%→ 22.2%) 비중이 모두 확대된
반면 소비, 투자의 유발 비중은 모두 축소

*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부가가치, 취업자 수의
비중으로,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 구조를 바탕으로 부문간 파급효과를 계산하여 도출

 (전업환산 취업자수*↓, 상용직‧여성 비중↑, 서비스 비중↑) 2024년 전체
전업환산 취업자수는 공산품 부문 등이 전년 수준에 그친 가운데 건설,
농림수산품 부문 등을 중심으로 줄어들면서 2.8만명 감소(2,599만명→ 2,596만명)

* 실제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성한 고용지표

￭취업형태 및 성별로는 상용직 근로자(61.0%→ 61.3%) 및 여성(40.5%→ 40.8%)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서비스 비중(71.7%→ 72.0%)이 증가





- 1 / 13 -

Ⅰ 경제구조

1. 공급 및 수요구조 : 수출 및 대외거래 비중 ↑

� 2024년 우리 경제의 재화 및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7,1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23년 6,802.7조원 → ’24년 7,113.6조원)

ㅇ 총공급에서 총산출(국내공급) 및 수입(해외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총산출 85.1%→ 85.0%, 수입 14.9%→ 15.0%)

ㅇ 수요 측면에서는 중간수요(50.0%→ 49.3%) 및 국내 최종수요(소비 및 투자)

비중(35.3%→ 34.6%)이 감소한 반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

으로 수출 비중(14.7%→ 16.1%)은 큰 폭 증가

� 대외거래 비중([수출+수입]/총공급(=총수요))은 수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5%p

증가(29.6%→ 31.1%)

 공급 및 수요구조1)

(조원, %, %p)

구분

총공급

=

총수요
대외거래
(A+D)총산출 수입(A)

국내수요
(B+C)

중간수요
(B)

최종수요

국내(C) 수출(D)

2020년
4,557.2 663.9 5,221.2 4,503.6 2,521.0 1,982.6 717.6 1,381.5

(87.3) (12.7) (100.0) (86.3) (48.3) (38.0) (13.7) (26.4)

2021년
5,118.5 829.7 5,948.2 5,069.0 2,922.0 2,147.0 879.2 1,708.9

(86.0) (14.0) (100.0) (85.2) (49.1) (36.1) (14.8) (28.8)

2022년
5,722.2 1,086.0 6,808.2 5,750.7 3,427.0 2,323.7 1,057.5 2,143.5

(84.0) (16.0) (100.0) (84.5) (50.4) (34.1) (15.5) (31.5)

2023년
(E)

5,786.7 1,016.0 6,802.7 5,802.8 3,403.4 2,399.4 999.8 2,015.8

(85.1) (14.9) (100.0) (85.3) (50.0) (35.3) (14.7) (29.6)

2024년
(F)

6,047.9 1,065.6 7,113.6 5,967.0 3,509.1 2,457.9 1,146.6 2,212.2

(85.0) (15.0) (100.0) (83.9) (49.3) (34.6) (16.1) (31.1)

구성비 변화
(F-E, %p)

<-0.1> <+0.1> - <-1.4> <-0.7> <-0.7> <+1.4> <+1.5>

주: 1) (   ) 내는 총공급(= 총수요) 대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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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 부가가치 중 공산품 비중 ↑

� 2024년 총산출의 구성을 보면 서비스 비중(48.1%→ 48.5%)이 증가한 반면,

건설 비중(5.9%→ 5.6%)은 감소

ㅇ 서비스는 도소매 및 운송(10.7%→ 10.9%)을 중심으로 증가

ㅇ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 중심으로 조립가공제품(17.5%→

18.3%)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기초소재제품(16.1%→ 15.6%)이 감소하면

서 소폭 증가(41.2%→ 41.3%)

�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조립가공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25.0%→ 26.0%)

비중 등이 증가

총산출 및 부가가치 구성
(%)

구분
총산출 구성 부가가치 구성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품 1.3 1.3 1.3 1.5 1.5 1.4

광산품 0.1 0.1 0.1 0.1 0.1 0.1

공산품 42.8 41.2 41.3 26.2 25.0 26.0

 소비재제품1) 6.0 5.8 5.7 3.4 3.4 3.3

 기초소재제품2) 17.3 16.1 15.6 9.7 9.2 8.7

 조립가공제품3) 17.8 17.5 18.3 11.3 10.5 12.2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1.7 1.7 1.6 2.0 1.9 1.8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3.2 3.3 3.2 1.0 2.1 2.7

건설 5.8 5.9 5.6 6.1 6.0 5.6

서비스 46.8 48.1 48.5 65.1 65.4 64.1

 도소매 및 운송 10.8 10.7 10.9 13.1 12.9 12.7

 생산자서비스4) 20.4 21.1 21.1 30.4 30.3 29.5

 사회서비스5) 9.7 10.0 10.0 15.9 16.0 15.8

 소비자서비스6) 6.0 6.4 6.5 5.7 6.1 6.1

기타 0.1 0.1 0.1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기타 제조업제품(이하 동일)
2)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이하 동일)
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이하 동일)
4)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이하 동일)
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이하 동일)
6) 음식 및 숙박서비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기타서비스(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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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구조 : 부가가치율↑, 수입의존도↓, 중간재 중 서비스 비중↑

� 2024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투입)은 42.0%로 전년대비 0.8%p 상승

ㅇ 조립가공제품의 부가가치 확대와 유연탄 등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

� 수입의존도(수입 중간재 투입액/총투입)는 전기‧가스‧수도 및 폐기물(37.9%

→ 33.6%) 등을 중심으로 하락(13.6%→ 13.3%)

� 전산업의 중간재 구성을 보면, 광산품(6.6%→ 6.1%)과 공산품(50.5%→ 50.3%)

비중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 비중(35.4%→ 36.4%)은 생산자서비스를 중심

으로 증가

 부가가치율1), 수입의존도2) 및 중간재 구성3)

(%)

구분
부가가치율 수입의존도 중간재 구성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품 46.4 47.1 48.1 4.3 3.4 3.0 2.0 2.0 2.0

광산품 36.0 40.5 41.4 0.8 0.7 0.7 8.0 6.6 6.1

공산품 24.6 25.0 26.4 24.9 23.3 23.0 51.7 50.5 50.3

 소비재제품 22.4 23.7 23.9 18.1 17.0 17.3 8.0 7.6 7.4

 기초소재제품 22.4 23.5 23.4 34.4 31.4 31.0 25.0 23.7 23.3

 조립가공제품 25.3 24.6 28.0 20.1 19.8 19.8 15.8 16.1 16.4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47.6 47.2 46.5 2.9 2.5 2.8 3.0 3.1 3.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2.7 25.7 35.8 49.6 37.9 33.6 4.3 4.6 4.4

건설 42.3 41.8 42.3 3.9 3.5 3.7 0.7 0.7 0.7

서비스 55.9 56.0 55.5 5.1 5.1 5.2 33.0 35.4 36.4

 도소매 및 운송 49.0 49.9 48.9 8.4 8.8 9.2 10.0 10.6 10.9

 생산자서비스 59.8 59.1 58.8 3.7 3.9 3.8 19.2 20.7 21.2

 사회서비스 65.9 66.3 66.5 4.4 3.9 3.9 0.5 0.5 0.4

 소비자서비스 38.5 39.5 39.1 4.9 4.7 4.8 3.4 3.7 3.8

기타 0.0 0.0 0.0 0.1 0.1 0.1 0.2 0.2 0.2

전체 40.1 41.2 42.0 14.9 13.6 13.3 100.0 100.0 100.0

주: 1) 부가가치 ÷ 총투입(= 총산출)
2) 수입 중간재 투입액 ÷ 총투입(= 총산출)
3) 전산업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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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수요 : 수출 비중↑

� 2024년 최종수요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수출(29.4%→ 31.8%) 비중은 2.4%p

증가한 반면 소비(48.0%→ 47.0%) 및 투자(22.6%→ 21.2%) 비중은 감소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소비 45.8 48.0 47.0

 민간소비지출 33.7 35.4 34.5

 정부소비지출 12.1 12.6 12.4

투자 22.9 22.6 21.2

 민간고정자본형성 18.8 18.9 18.1

 정부고정자본형성 3.1 3.4 3.3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1.0 0.3 -0.2

수출 31.3 29.4 31.8

합계 100.0 100.0 100.0

ㅇ 민간소비지출의 경우 서비스 비중(74.0%→ 75.0%)이 보건 및 사회복지 서

비스, 운송 등을 중심으로 1.0%p 증가

ㅇ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47.4%→ 46.1%)이 1.3%p 감소

민간소비지출 구성
(%)

총고정자본형성 구성
(%)

구분 ‘22년 ‘23년 ‘24년

내구재 6.8 6.6 6.1

 운송장비 3.1 3.4 3.1

비내구재 15.4 14.8 14.4

 섬유 및 가죽제품 3.6 3.7 3.4

서비스 73.1 74.0 75.0

 도소매 11.1 11.2 10.9

 음식점 및 숙박 11.6 11.9 12.0

 금융 및 보험 7.5 7.8 7.7

 부동산 13.3 12.7 12.8

 보건 및 사회복지 6.4 6.1 6.6

 운송 3.1 3.8 4.0

기타1) 4.7 4.6 4.5

합계 100.0 100.0 100.0

주: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등

구분 ‘22년 ‘23년 ‘24년

설비투자 27.8 27.9 28.4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5.0 4.5 4.6

 전기장비 2.1 2.1 2.0

 기계 및 장비 13.0 12.1 11.5

 운송장비 5.9 7.3 8.5

 기타 설비투자 1.8 1.9 1.8

건설투자 47.9 47.4 46.1

지 식 재 산 생 산 물 투 자 21.4 21.7 22.7

 연구개발 15.6 15.7 16.8

기타1) 2.9 3.0 2.8

합계 100.0 100.0 100.0

주: 1) 도소매 마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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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거래 구조 : 수출률 ↑, 수입률 전년과 비슷

[ 수출 ]

� 2024년 수출률(수출액/총산출)은 19.0%로 전년대비 1.7%p 상승

ㅇ 공산품(34.1%→ 37.1%)이 조립가공제품(+4.6%p)을 중심으로 3.0%p 상승하

였으며, 서비스(6.6%→ 7.3%)도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1.6%p)를 중심으로

0.7%p 상승

� 수출품 구성을 보면, 공산품 비중(81.3%→ 81.0%)이 조립가공제품 수출 확대

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제품(-2.5%p)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

(-0.3%p)한 반면, 서비스 비중(18.5%→ 18.8%)은 0.3%p 상승

수출률1) 및 수출품 구성
(%)

구분
수출률 수출품 구성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품 1.7 1.6 1.7 0.1 0.1 0.1

광산품 3.1 3.1 4.1 0.0 0.0 0.0

공산품 34.9 34.1 37.1 80.8 81.3 81.0

 소비재제품 11.3 12.4 14.0 3.7 4.2 4.2

 기초소재제품 33.8 32.2 33.5 31.6 30.1 27.6

 조립가공제품 46.8 45.9 50.5 45.2 46.6 48.8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3.6 4.3 4.0 0.3 0.4 0.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4 0.4 0.6 0.1 0.1 0.1

건설 0.0 0.1 0.1 0.0 0.0 0.0

서비스 7.5 6.6 7.3 19.0 18.5 18.8

 도소매 및 운송 19.2 14.7 16.3 11.2 9.1 9.3

 생산자서비스 5.9 6.4 7.0 6.5 7.8 7.8

 사회서비스 0.1 0.2 0.2 0.1 0.1 0.1

 소비자서비스 3.7 4.1 4.6 1.2 1.5 1.6

전체 18.5 17.3 19.0 100.0 100.0 100.0

주: 1) 수출액 ÷ 총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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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2024년 수입률(수입액/총공급)은 15.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0.1%p)

ㅇ 농림수산품(18.6%→ 17.8%)이 0.8%p 하락한 반면, 서비스(5.4%→ 6.0%)는

생산자서비스(+1.0%p)를 중심으로 0.6%p 상승

� 수입품 구성을 보면, 서비스 비중(15.6%→ 17.5%)이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1.9%p 증가하였으나, 광산품

(21.5%→ 19.7%)은 1.8%p 감소

수입률1) 및 수입품 구성
(%)

구분
수입률 수입품 구성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품 20.9 18.6 17.8 1.8 1.7 1.6

광산품 98.2 97.6 97.8 25.0 21.5 19.7

공산품 21.2 20.7 20.7 60.5 61.2 61.2

 소비재제품 24.6 24.1 24.6 10.4 10.6 10.6

 기초소재제품 19.9 19.3 19.3 22.6 22.0 21.2

 조립가공제품 22.0 21.6 21.2 26.5 27.5 28.0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11.4 11.3 13.0 1.1 1.2 1.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2 0.2 0.2 0.0 0.0 0.0

건설 0.0 0.0 0.0 0.0 0.0 0.0

서비스 4.9 5.4 6.0 12.7 15.6 17.5

 도소매 및 운송 5.1 5.7 5.9 3.0 3.7 3.9

 생산자서비스 6.5 7.0 8.0 7.4 9.0 10.5

 사회서비스 0.5 0.5 0.6 0.3 0.3 0.3

 소비자서비스 6.0 6.6 7.2 2.0 2.6 2.9

전체 16.0 14.9 15.0 100.0 100.0 100.0

주: 1) 수입액 ÷ 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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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연관효과

1. 부문별 유발계수* : 생산 ↓, 부가가치 ↑, 수입 ↓

* 부문별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며, 투입산출표의 중간투입 구조를 바탕으로 도출

� 2024년 생산유발계수는 국산 중간투입률*(국산 중간재 투입액/총투입)이 하락

하면서 전년대비 하락(1.827→ 1.808)

* 국산 중간투입률 변화(%): `22년 45.0→ `23년 45.3→ `24년 44.7

ㅇ 부문별로 보면 공산품(1.975→ 1.933) 및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1.638→

1.525)의 하락 폭이 큼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부가가치율이 높아지면서 상승(0.752→ 0.759)

� 수입유발계수는 수입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하락(0.248→ 0.241)

* 수입의존도 변화(%): `22년 14.9→ `23년 13.6→ `24년 13.3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1)2)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농림수산품 1.924 1.936 1.907 0.785 0.805 0.819 0.215 0.195 0.181

광산품 2.135 2.055 2.015 0.800 0.832 0.847 0.200 0.168 0.153

공산품 1.945 1.975 1.933 0.560 0.591 0.607 0.440 0.409 0.394

 소비재제품 2.138 2.125 2.107 0.643 0.673 0.679 0.358 0.327 0.321

 기초소재제품 1.770 1.807 1.809 0.475 0.520 0.530 0.526 0.480 0.470

 조립가공제품 2.027 2.056 1.971 0.591 0.606 0.626 0.410 0.394 0.374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1.939 1.955 1.955 0.836 0.852 0.853 0.164 0.148 0.148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665 1.638 1.525 0.336 0.487 0.567 0.664 0.513 0.433

건설 2.006 2.029 2.001 0.772 0.788 0.796 0.229 0.212 0.204

서비스 1.697 1.695 1.695 0.847 0.857 0.859 0.154 0.143 0.141

 도소매 및 운송 1.762 1.737 1.747 0.807 0.818 0.815 0.193 0.182 0.185

 생산자서비스 1.644 1.656 1.661 0.886 0.888 0.890 0.114 0.113 0.110

 사회서비스 1.540 1.541 1.534 0.864 0.880 0.882 0.137 0.121 0.118

 소비자서비스 2.090 2.068 2.062 0.781 0.802 0.806 0.220 0.198 0.194

전체 1.817 1.827 1.808 0.729 0.752 0.759 0.271 0.248 0.241

주: 1) 해당 상품의 최종수요(국산) 1단위당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액의 크기
2) 산업연관표를 1부문, 7부문, 13부문 등으로 통합하여 계산된 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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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수요 유발효과* : 수출에 의한 유발 비중 ↑

* 최종수요 항목(소비, 투자 및 수출)별 유발계수는 항목별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액을 항목별 최종
수요로 나눈 값으로, 당해년 최종수요의 단위당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액의 크기를 의미

� 2024년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는 투자(1.956)가 가장 크고 수출(1.861),

소비(1.705) 등의 순

ㅇ 투자(1.969→ 1.956), 수출(1.901→ 1.861), 소비(1.713→ 1.705)의 생산유발계수가

모두 전년대비 하락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비(0.839), 투자(0.802), 수출(0.626)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1), 부가가치2) 및 수입유발계수3)

구분
생산유발계수1) 부가가치유발계수2) 수입유발계수3)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소비 1.719 1.713 1.705 0.815 0.831 0.839 0.252 0.239 0.236

  민간소비지출 1.794 1.787 1.781 0.793 0.810 0.819 0.295 0.283 0.281

  정부소비지출 1.534 1.529 1.519 0.870 0.885 0.887 0.130 0.115 0.113

투자 1.939 1.969 1.956 0.774 0.790 0.802 0.329 0.303 0.306

  민간고정자본형성 1.928 1.956 1.938 0.780 0.793 0.800 0.321 0.306 0.317

  정부고정자본형성 2.006 2.036 2.024 0.769 0.787 0.795 0.290 0.277 0.278

  재고증감 1.933 2.053 1.652 0.624 0.649 0.543 0.617 0.375 0.639

수출 1.873 1.901 1.861 0.584 0.608 0.626 0.417 0.394 0.377

전체 1.817 1.827 1.808 0.729 0.752 0.759 0.321 0.299 0.296

주: 1) 최종수요(국산)에 의한 생산유발액 ÷ 최종수요(국산)
2) 최종수요(국산)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 ÷ 최종수요(국산)
3) 최종수요(국산+수입)에 의한 수입유발액 ÷ 최종수요(국산+수입)

�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비중을 보면 수출에 의한 생산(32.7%→ 35.1%), 부가

가치(25.4%→ 28.2%) 및 수입(38.7%→ 40.5%) 유발 비중이 증가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비중
(%)

구분
생산유발비중 부가가치유발비중 수입유발비중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소비 42.7 44.2 43.5 50.5 52.1 50.9 35.9 38.3 37.5

 민간소비지출 31.7 32.9 32.2 35.0 36.2 35.3 31.0 33.5 32.8

 정부소비지출 11.0 11.3 11.3 15.5 15.9 15.6 4.9 4.9 4.7

투자 22.7 23.0 21.4 22.6 22.5 20.9 23.5 22.9 22.0

 민간고정자본형성 18.7 19.0 17.9 18.8 18.7 17.6 18.8 19.4 19.4

 정부고정자본형성 3.4 3.7 3.6 3.3 3.5 3.4 2.8 3.1 3.1

 재고증감 0.6 0.3 -0.2 0.5 0.2 -0.2 1.6 0.3 -0.8

수출 34.5 32.7 35.1 26.9 25.4 28.2 40.6 38.7 4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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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업구조 및 취업유발효과

1. 취업구조 : 전업환산 취업자수↓, 상용직‧여성 비중↑, 서비스 비중↑

□ 2024년 중 취업자*(전업환산**기준, 이하 동일)수는 2,596만명으로 전년대비

2.8만명(△0.1%) 감소

* 취업자 =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실제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
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환산

[예] 1년 동안 전일제 근로자 A와 시간제 근로자 B가 취업하여 각각 하루에 8시간, 4시간

일한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자 수는 2명이지만, 전업 기준으로 환산한

취업자 수는 1.5명

ㅇ 상용직 근로자가 6.0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5.5만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3.3만명) 등은 감소

[ 취업형태 및 성별 구성 ]

□ 취업형태별 비중은 임금근로자 75.6%,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24.4%

로 전년(각각 75.5% 및 24.5%)과 비슷한 수준

ㅇ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 비중(61.0%→ 61.3%)이 증가한 반면, 임시·

일용직 비중(14.5%→ 14.3%)은 감소

□ 성별 비중은 여성(40.5%→ 40.8%)이 상용직(24.2%→ 24.4%)을 중심으로 증가

한 반면, 남성(59.5%→ 59.2%)이 감소

취업형태 및 성별 취업구조
(전업환산기준, 만명, %)  

구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B-A)

 취업자 2,543 (100.0) 2,599 (100.0) 2,596 (100.0) -2.8 [△0.1]

취업

형태별

 임금근로자 1,907 (75.0) 1,963 (75.5) 1,963 (75.6) 0.5 [0.0]

 상용직 1,516 (59.6) 1,585 (61.0) 1,591 (61.3) 6.0 [0.4]

 남성 929 (36.5) 955 (36.8) 956 (36.8) 0.8 [0.1]

 여성 587 (23.1) 629 (24.2) 634 (24.4) 5.2 [0.8]

임시·일용직 391 (15.4) 378 (14.5) 372 (14.3) -5.5 [△1.5]

 자영·무급가족 636 (25.0) 636 (24.5) 633 (24.4) -3.3 [△0.5]

성별
 남성 1,532 (60.2) 1,546 (59.5) 1,537 (59.2) -9.1 [△0.6]

 여성 1,011 (39.8) 1,052 (40.5) 1,059 (40.8) 6.3 [0.6]

 주 : 1) (  ) 내는 총취업자 대비 구성비, [  ] 내는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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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구성 ]

□ 2024년 중 부문별 취업자수 비중은 서비스가 72.0%로 가장 크고, 다음으

로 공산품 14.5%, 건설 7.1%, 농림수산품 5.3% 순

ㅇ 서비스(71.7%→ 72.0%) 비중은 생산자서비스(+0.4%p)를 중심으로 0.3%p

증가한 반면, 건설(7.2%→ 7.1%) 및 농림수산품(5.4%→ 5.3%) 비중 등은 감소

□ 임금근로자수 비중은 서비스 73.7%, 공산품 17.2%, 건설 7.5% 순

부문별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전업환산기준, 만명, %)

구분
취업자 임금근로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림수산품 141 (5.6) 141 (5.4) 138 (5.3) 10 (0.5) 9 (0.5) 9 (0.5)

광산품 1 (0.0) 1 (0.0) 1 (0.0) 1 (0.1) 1 (0.0) 1 (0.0)

공산품 377 (14.8) 378 (14.5) 377 (14.5) 338 (17.7) 339 (17.3) 337 (17.2)

 소비재제품 82 (3.2) 79 (3.1) 80 (3.1) 66 (3.5) 63 (3.2) 63 (3.2)

 기초소재제품 106 (4.2) 106 (4.1) 105 (4.0) 97 (5.1) 97 (4.9) 95 (4.8)

 조립가공제품 144 (5.7) 144 (5.5) 146 (5.6) 136 (7.1) 135 (6.9) 138 (7.0)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45 (1.8) 48 (1.9) 45 (1.7) 40 (2.1) 43 (2.2) 41 (2.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26 (1.0) 27 (1.1) 27 (1.0) 22 (1.1) 23 (1.2) 23 (1.2)

건설 189 (7.4) 187 (7.2) 184 (7.1) 152 (8.0) 151 (7.7) 147 (7.5)

서비스 1,809 (71.1) 1,864 (71.7) 1,869 (72.0) 1,384 (72.6) 1,438 (73.3) 1,446 (73.7)

 도소매및운송 460 (18.1) 455 (17.5) 452 (17.4) 275 (14.4) 277 (14.1) 278 (14.2)

 생산자서비스 503 (19.8) 531 (20.4) 539 (20.8) 446 (23.4) 468 (23.8) 474 (24.2)

 사회서비스 517 (20.3) 533 (20.5) 534 (20.6) 478 (25.1) 495 (25.2) 495 (25.2)

 소비자서비스 329 (12.9) 345 (13.3) 344 (13.3) 184 (9.7) 199 (10.1) 199 (10.1)

전체 2,543 (100) 2,599 (100) 2,596 (100) 1,907 (100) 1,963 (100) 1,963 (100)

주 : 1) (  ) 내는 부문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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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유발효과 :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 비중 ↑

[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

□ 2024년 중 전산업 취업계수*는 4.3명으로, 부문별로는 농림수산품 18.2명,

서비스 6.4명, 건설 5.4명 등의 순이며, 공산품은 1.5명으로 낮은 수준

* 취업계수는 총산출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냄

ㅇ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서비스가 8.8명으로 가장 높고, 소비자서비스

(8.7명), 도소매 및 운송(6.9명), 생산자서비스(4.2명) 등의 순

□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7.8명으로, 부문별로는 농림수산품 21.9명, 서비스

9.5명, 건설 8.9명 순이며, 공산품은 4.7명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국산)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
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냄

ㅇ 서비스 부문에서는 소비자서비스가 13.6명으로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

(11.0명), 도소매 및 운송(10.2명), 생산자서비스(7.0명) 등의 순

부문별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전업환산기준, 명/10억원)

구분
취업계수 취업유발계수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림수산품 19.4 19.0 18.2 23.4 23.0 21.9

광산품 2.2 1.9 2.0 7.0 6.4 6.3

공산품 1.5 1.6 1.5 4.9 5.1 4.7

 소비재제품 2.4 2.3 2.3 8.8 8.7 8.4

 기초소재제품 1.1 1.1 1.1 3.4 3.7 3.6

 조립가공제품 1.4 1.4 1.3 4.4 4.5 4.1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4.8 5.0 4.6 8.6 9.0 8.4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4 1.4 1.4 3.6 3.6 3.2

건설 5.7 5.5 5.4 9.2 9.1 8.9

서비스 6.8 6.7 6.4 10.0 10.0 9.5

 도소매 및 운송 7.5 7.4 6.9 10.9 10.8 10.2

 생산자서비스 4.3 4.3 4.2 7.1 7.2 7.0

 사회서비스 9.3 9.3 8.8 11.5 11.5 11.0

 소비자서비스 9.7 9.3 8.7 14.8 14.4 13.6

전체 4.4 4.5 4.3 8.1 8.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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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

□ 2024년 중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는 소비가 9.7명으로 가장 크고

투자 7.9명, 수출 5.0명 등의 순

* 최종수요 각 항목(소비, 투자 및 수출)에 대한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유발되는
취업자 수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비중*은 수출(20.7%→ 22.2%)이 전년대비 1.5%p

증가한 반면 소비(58.4%→ 57.7%) 및 투자(20.9%→ 20.1%)는 각각 0.7%p 및

0.8%p 감소

* 전체 취업자 중 최종수요 각 항목(소비, 투자 및 수출)에 의해 유발된 인원의 구성비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및 취업유발비중
(전업환산기준, 명/10억원, %)

구분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  비 10.2 10.2 9.7 57.2 58.4 57.7

투  자 8.0 8.0 7.9 21.0 20.9 20.1

수  출 5.3 5.4 5.0 21.8 20.7 22.2

전  체 8.1 8.2 7.8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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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용어 해설

▶ 총공급 = 총산출(= 국내공급) + 수입(= 해외공급)

▶ 총수요 = 중간수요 + 최종수요(소비 + 투자 + 수출)

= 국내수요(중간수요 + 소비 + 투자) + 해외수요(수출)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투입(= 총산출)

▶ 중간투입률 = 중간재 투입액 ÷ 총투입(= 총산출)

▶ 국산화율 = 국산 중간재 투입액 ÷ 중간재 투입액(국산 및 수입 중간재 투입액)

▶ 국산 중간투입률 = 국산 중간재 투입액 ÷ 총투입(= 총산출)

▶ 수입의존도(= 수입 중간투입률) = 수입 중간재 투입액 ÷ 총투입(= 총산출)

▶ 수출률 = 수출액 ÷ 총산출(= 총투입)

▶ 수입률 = 수입액 ÷ 총공급(= 총수요)

▶ 생산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

▶ 수입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액의 크기

▶ 부가가치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 취업자 = 임금근로자(상용직 + 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전업환산 취업자: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고용량 측면의 취업자 수

▶ 취업(고용)계수: 총산출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임금근로자) 수

▶ 취업(고용)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

(임금근로자) 수

※ 취업 및 고용 관련 계수는 당해년 가격 총산출(10억원) 대비 전업환산 근로자의 비율

이므로 시계열 해석시 유의


